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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호랑이, 늑대 등의 상위 포식동물의 멸종이나 감소는 먹이사슬의 균형이 파괴로 이어진다. 멧돼지나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

의 과도한 개체 증가는 생태계 균형 유지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하며 심지어 인축에도 상해를 주고 있

다.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포획, 기피제, 방지펜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야생동물이 기피한다고 민간에서 알려진 작물을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 재배

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야생동물 출현이 높은 지역으로 사전에 조사된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와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시험 포장에 야생

동물이 기피한다고 알려진 얌빈, 배초향, 들깨를 기피작물로 하여 주작물(고구마, 콩) 주변에 재배하였다. 야생동물에 의한 작

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물 재배지 방문 조사, 족혼, 섭식 등에 의한 흔적 등을 수시로 조사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작

물피해와 기피작물의 기피효과와 기피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지 인근포장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옥수수> 콩, 고구마> 배추 등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멧돼지는 1~3

회 정도 출몰하였는데 출몰횟수에 비하여 옥수수나 고구마의 피해정도는 크게 발생하였다.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사과, 고구마, 

옥수수에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정도는 옥수수가 9정도로 가장 심하였다. 멧돼지는 직접 채식에 의한 피해 보다는 진흙 목

욕장소, 배설, 보금자리, 나뭇가지 부러뜨림, 밟음, 파헤침 등에 의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고라니는 1~5회 정도 출몰하였는데 

고구마와 콩 밭에 출몰이 많았으며 피해정도는 멧돼지에 비하여 높지 않았으나 작물 정식 후 어린 순을 잘라 먹어 피해를 야기하

였으며 생육 중기 이후에도 순을 잘라먹었으나 생육중기 이후에는 작물에 심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너구리, 노루, 토끼 

등도 출몰하였으나 빈도수는 1회 정도로 적었으며, 멧돼지와 고라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작물 피해정도는 낮았다.

기피작물로 재배된 얌빈, 배초향, 들깨는 정상적으로 생육하였으며 주작물 역시 정상적으로 생육하였다. 시험작물 주변 포장

에 야생동물 출몰은 멧돼지> 고라니> 기타(토기, 노루, 너구리) 순으로 높았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주작물의 피해는 기피작물 

재배지 및 무처리의 피해정도는 3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물리적 시설물인 전기철책이나 펜스지역은 피해가 없었다. 기피작물

로 재배된 작물은 먹지는 않았으나 통과하여 주작물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피작물로 재배된 얌빈, 배초

향, 들깨 재배는 야생동물의 출몰을 방지할 수 있는 기피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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